
광 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1. 12.(수)

간담회 시작(16:00) 이후
배포 2025. 11. 12.(수) 

이스란 제1차관, 장애인 의료 현장 방문 
및 장애인 건강권 위한 의료계 의견수렴

- 장애인 접근성 개선한 장애친화 의료기관 현장 방문 -
-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료전문가 의견 청취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12일(수) 오후 4시 이대목동병원(서울 

양천구 소재)을 방문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

획 수립을 위한 의료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방문한 이대목동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22.11월)’ 

및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25.7월)’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환자를 위한 

전담 관리자·수어통역사 배치, 진료 동행 등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에 앞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친화 의료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한재활의학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등 참석 전문가들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활성화, 장애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의료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요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임현규 (044-202-3190)

장애인건강과 담당자 사무관 김소민 (044-202-3188)



붙임붙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요

□ 개요

○ (목적) 장애친화 의료기관 현장 의견 청취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료전문가 의견수렴

○ (일시·장소) 11월 12일 16:00~17:30 / 이대목동병원*

   *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수행기관

○ (참석자) (정부)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정책국장 등

(전문가)장애친화 의료기관,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대한재활의학회,

(유관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립재활원, 장애인개발원

□ 세부일정

시 간 소요(분) 주요 내용 비고

16:00~16:30 ’30 기관 소개 및 라운딩 의료기관 관계자

16:30~17:30 ’60 간담회 참석자


